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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설계를 업으로 살면서 마지막이라 말하긴 아쉽지만 감사로서 협회의 업무를 둘러보게 되었다. 많

은 감사들이 거쳐 갔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떠났지만 지적한 업무 외에는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둘러봐야겠지만 무엇보다 많은 직원이 근무하

는 협회가 신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는 일과 건축사 회원이 협회에 실망치 않도록 업무

를 독려하고, 왜곡돼 처리되는 업무는 없는지 잘 살펴야겠다. 직원 면담도 늘리고 근무 중 애로사항도 

수시로 청취해 신나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겠다. 아버지와 삼촌이 건축사로 3대가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는 집안이라 설계업무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으련만 협회의 업무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새봄과 더불어 제30대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출발점에 서서 힘차게 일하자고 외쳐본다. 

더불어 이 지면을 빌어 직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코자 한다.

첫째, 왜 건축사협회를 직장으로 택했는지를 생각했으면 한다. 직장은 먹고살기 위한 곳이다. 그러나 봉

급타기 위해 다닌다면 뭔가 너무 허전하지 않은가. 내가 이 협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권한다. 확실한 나의 정체성을 확

인해야 직장생활이 보람 있지 않겠는가. 고민하다 해결책이 없거든 감사실을 찾기 바란다. 감사는 여러 

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해 주는 자리라 생각하고 2년간 업무에 임하려 한

다. 결코 직원들 피곤해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소상히 보고해주고 애로사항을 상의하길 바란다.

둘째, 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고 싶다. 이 세상을 혼자 살 수 없다. 업무도 마찬가지다. 내 일

만하면 다 했다 하지 말고 옆 사람 일도 폭 넓게 알아주길 바란다. 무슨 일이 맡겨져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어느 시인의 “담을 고치며” 란 시가 생각난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

을 만든다” 는 시구가 있다. “무엇을 담 안에 넣고 무엇을 담 밖에 두려는지” 쓰고 있다. 동료와 그의 업

무를 담 안에 넣어 함께 해결한다면 누가 나를 싫어하겠는가. 동료가 쉽게 넘나드는 나의 낮은 담은 신

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 도덕성 만큼은 높은 담을 쳐야 한다. 쉽게 담을 넘

어 신세 망치는 사람이 한두 명인가. 요사이 새 정부 인사 청문회를 보며, 어느 건설업자의 부도덕한 접

대를 보며, 넘어서는 안 되는 담을 쉽게 넘나든 고관대작을 보며 담의 높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셋째, 공부하는 직장을 만들자. 우리는 평생 공부하며 산다. 학교공부는 이미 했지만 그랬다고 인생 성

공한 것 아니잖은가. 무엇이든 각자 관심 있는 분야나, 업무, 어학 등 공부하는 분위기로 스스로에게 채

찍질하길 바란다. 건축사협회는 전문가 단체다. 전문가 단체에 근무하는 나도 전문가가 돼야 하지 않겠

는가. 단세포로 분화된 직업세계에서 전문성이 없으면 머무르는 위치는 뻔 한 것 아닌가.

협회 공간도 협소하고 감사가 상근하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감사실이 굳게 닫혀 있었다. 새봄과 더불어 

감사실을 활짝 열겠다. 회의도 하고 차도 마실 공간으로 열겠으니 자주 이용했으면 한다. 직원에게도, 

협회 방문회원에게도, 감사실을 사랑방으로 개방하려 한다. 합리적으로 공간 활용도 하고 신나는 직장 

만드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한다. 

새봄과 더불어 신나는 직장을 만들자
Let’s make our office fun with the breeze of spring

-감사실을 사랑방으로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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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대 대표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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